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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재가수행자들이일제히동안거에들어갔다.

12월 6일 전국에 찾아온 한파에도 불구하고 재가자

들은굳건한의지로용맹정진을약속했다. 조계종부

산연합회(회장 수진)에서 주최한 재가자 동안거에

16개의사찰2000여재가자들이동참한것이다. 부

산조계종연합회는부산동명불원(주지화랑)에서첫

재가자동안거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. 이날 동안거

에 입재한 재가자들은 각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며

90일의안거에돌입했다. 

이에본지는조계종부산연합회재가자동안거입

재사찰중하나인부산미타선원(주지하림)의수행

현장을 12월 10일 찾았다. 동안거에 입재한 재가자

들은수행지침에맞추어수행에전념하고있었다.

이철원(77) 씨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재가 안거 입

재 때 받은 수행록을 체크하며 하루 동안 행한 신구

의(身口意)를 점검하고 알아차림(사띠)’을 더욱 견

고히 한다. 이 씨는“수행록에 있는 신행 지침들은

구체적이며 효율적이어서 신행 활동의 좋은 길잡이

역할을 해준다”며 수행록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

한다.  

‘재가안거수행록’에는 안거 기간 동안 지켜야 할

사항을기본수행법과선택수행법으로나누어지침

을설명하고있다. 기본수행법은수행기간동안매

일마다지켜야하는수행으로△삼귀의△나와이웃

의행복을기원하는수행서원문염송△부처님의가

르침을실천하는7보선행으로이루어진다. 

특히 7보선행은부처님께서세상에나신후사방

을향해일곱걸음을걸으신뒤“삼계가고통에잠겨

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”는 선언에서 기

초했다. 수행뿐아니라부처님의자비희사를구체적

으로 실행하고 보살행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

한수행지침이다. 

7보 선행에는 가족과 이웃, 도반을 위한 작은 선

행, 환경을 위한 작은 선행, 생명을 위한 작은 선행

등이 포함된다.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은

△사랑의 표정과 언행 유지하기△웃으며 인사하기

△대형마트보다는가까운거리에있는지역상점이

용하기△물은한번이상재활용하기△채식위주의

식단실천하기등실생활에서구체적으로적용가능

한내용들로구성되어있다. 

7보 선행 중 가족과 이웃, 도반을 위한 선행을 실

천 중이라는 김유리자(75) 씨는“가장 먼저 제 마음

의 변화를 가족들이 느끼고 행복해한다”며“가족들

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 마다 제 자신도 행복

해지니 남편도 수행 뒷바라지를 해주며 격려해 준

다”고 말했다. 선방 총무 소임을 맡고 있는 강혜숙

(63) 씨는“총무라는 소임은 봉사와 노력이 많이 필

요한데 이웃을 위한 수행 발심 후 더욱 하심하게 되

고봉사하는기쁨을찾게되었다”고말했다. 

이렇게기본수행과함께재가자들은선택수행을

구체적으로 적용해 수행의 깊이를 더한다. 선택 수

행은재가안거를운영하는각사찰에서추천혹은제

안한 수행법으로 108배, 108 관음염송, 108미소자

각, 참선, 사경, 경전7독, 기도문·발원문염송등이

포함된다. 

미타선원의 선택수행으로는 금강경 1품 독송, 매

일 10분이상명상, 월1회이상법회참석등을제안

하고 있다. 이번 안거를 통해 수행자로서의 성장을

발원한다는심경옥(54) 씨는“경전공부도열심히하

며법회에꾸준히참석해제자신을더욱성장시키는

계기가 되었으면 한다”며“기복적인 서원에서 벗어

나 지혜가 성장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”며 다

짐을전했다.   

재가안거 수행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점검하는

수행시스템외에각사찰주지스님과자자포살법회

도 진행한다. 수행 경험·마음 나누기란 이름으로

진행되는자자포살법회는보름또는한달동안마음

의상태와행동을돌아보고참회하는시간으로각사

찰 일정과 여건에 맞게 진행된다. 또한 수행에 대해

주지스님의법문과도반들의수행과정및경험을나

누며수행정진을독려한다. 

미타선원도 12월 9일지장재일을맞아첫포살법

회를진행했다. 포살법회에참여한이선혜(60) 씨는

“다른 도반들의 수행이야기를 들으면서 수행에 대

한 의지가 더욱 굳건해졌다”며“재가안거에 등록하

지않고개인적으로수행중이었는데우연히참가한

포살 법회를 통해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얼

마나중요한지몸소느끼게되었다”고말했다. 이어

이씨는“포살법회후재가자동안거에바로등록했

다. ‘도반이 수행의 전부’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무

슨 뜻인지 더욱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”며 소회를

밝혔다. 

조계종부산연합회 교육원장이자 미타선원 주지

하림 스님은 수행에 동참하며 가져야 할 주의점에

대해 꾸준함을 유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. 하림 스

님은“수행록을 확인 체크하며 매일마다 수행한다

는 것이 번거롭고 어색할 수 있지만 용기 내어 꾸준

히 하다보면 그 길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익숙하게

된다”며“짧은시간이라도매일수행에투자하고시

도하면 안거를 마칠 때 즈음 정말 잘 다듬어진 나만

의수행법을가질수있을것”이라고당부하고격려

했다. 

한편, 재가안거수행프로그램은12월 6일부터90

일간 진행, 2015년 3월 5일 해제한다. 입재후에도,

안거기간동안수행정진하며보살행을실천하고수

행점검받기를원하는재가신도는계속해서신청을

받는다. 신청자는 동참금 2만원과 함께 재가안거를

진행중인각사찰중한곳을선택해등록할수있으

며해제식때는안거증도수여받는다. 

또한 재가안거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하는 사찰은

조계종부산연합회다음카페http://cafe.daum.net/

bsbuddhism에서 운영사찰 신청서를 다운 신청하

고등록하면된다. (051)501-7554

하성미기자

“도반과 함께 정진… 수행의 기쁨 맛보아요”

부산지역16개사찰동시입재

2000여재가자용맹정진

기본·선택수행법등지침제공

“수행습관기르는계기마련”

조계종부산연합회가주최하는부산지역사찰재가자동안거에2000여명이입재했다. 입재한재가자들은각사찰에서기본수행과선택수행등으로90일동안정진에들어간다. 사진은12월10일미타선원참선수행현장.

조계종부산연합회재가자동안거입재가12월5일부산동
명불원에서진행됐다. 

미타선원포살법회장면. 수행경험, 마음나누기로진행된다.

재가자동안거에입재한조계종부산연합회회원들.  

조계종부산연합회 재가자 동안거 입재-미타선원 수행 현장 부산지역 재가자 안거 참여 사찰

사찰명 전화번호

해인정사 (051)291-1176

선암사 (051)803-7573

영주암 (051)754-2210

관음사 (051)294-9300

가야사 (051)809-0428

동명불원 (051)626-4337

황련사 (051)756-5794

홍법사 (051)508-0345

혜원정사 (051)866-7771

발원사 (051)403-6893

대광명사 (051)742-7610

원오사 (051)542-7949

미타선원 (051)253-8687

수도사 (051) 891-3912

대운사부산불교학당 (051)701-7559

감인선원 (051)723-2216


